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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象人의 熱證에 對한 考察

崔 容 準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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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�. 序 을�&
률빼

�I ‘�T�t�\ 로부터 熱이란 族病에 걸렸다는 것을 나타내

는 중요한 젠狀 中의 하나로 잘 알려져 왔다 �. 현대
의학에서도 발열의 상태에 따라 뺏혀의 有無와 臨�1�*
的으로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�.

합뽑쩔에서는 發熱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 크게

內傷發갖꾀�} 外感發熱로 구분하고 治續를 하여왔다 �.
즉 外感發熱의 경우에 있어서는 傷寒論을 중심으로

中風� 傷뽕�없淵�熱펴�溫病 等의 病因이 인체에

침입하면 �i�E 氣와 ���� 氣의 시간적 반응에 따라 發熱의

樣態가 구분되며 �. 그 治續에 있어서도 퓨 �. �I止 � 下

슨값을 治찮으로 삼았다 �. 內傷發熱은 없�;食 � 勞뽑 �-
-七↑면혐傷 둥이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發熱의 樣態로

서 �, 이것은 주로 인체내의 陰陽의 不調和에 의한 평

형상태가 깨어지게 되어 발생되는 일종의 虛證發熱

의 상태이다 이러한 虛設을 유발시키는 원인에 따

라서 �. 陽땀發熱 � 陰廣發熱 � 쩌虛發熱 �. �J�(�l�l 虛發熱

등으로 구분되어 주로 째虛의 治法을 사용하게 된다

以 �h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發熱의

않씨은 주로 동일한 인간이 통일한 원인에 의하여

快채이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또는 발병의 원인에

따라 나타나는 發熱의 양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

治械와 댐究를 하여왔다 �.
그러나 써象醫學에서는 各 體質에 따른 職聊의 �F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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웰이 존재하며 �. 이러한 鷹빠의 �E훈�i깥에 따라서 保命

之主가 존재하게 되는데 �. 이러한 保命之主는 각 體

質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요체가 되는 것이다 �.
즉 少陰 �A、은 牌陽의 不足으로 인한 陽援之氣 �. 少陽
�A은 뽑陰의 不足으로 인한 陰淸之氣 �. 太陰�A은 師

의 氣被을 呼散하는 능력의 不足에 의한 呼散之氣 �,

太陽�A은 府의 吸聚하는 能力不足에 의한 吸聚之氣

가 保命之主로 존재하여 �. 동일한 �%氣가 人體 內에

침입하더라도 각 體質別로 �A體의 發熱 않相이 體質

別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�. 그러므로 본 論

文에서는 體質別로 熱에 대한 反應과 �%氣가 침입하

게 됨에 따라 각 體質은 어떠한 發熱의 상태를 나타

내는가에 관하여 햇醫좁 �t�i�t 保元」 의 표현을 過하여

論해 보고자 한다 �.

�I�I�. 맑究 方法

�1�. 東醫찮世保元에서의 熱證을 論하기 前에 �. 傷寒
해에서 사용되는 熱�j끊의 개념을 먼저 기술하였

다 �.
�2�. 東醫需世保 �)�C 에서의 熱 �;끊 引川文과 解釋은 全

全國훌찮醫科大學 ���q 象醫學敎혈에서 출판한 �r四

象醫學』을 原文을 검�1�m하였으며 �. 各主에 번호

는 �r四象醫웰』 과 동일하게 표시하였다 �.
�3�. 本�l해의 級述方式은 댄文을 먼저 ���� 述하고 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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實 病理의 뺑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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太陰A 少陽A 少陰A

熱證의짧候 熱�熱氣 熱�熱氣

熱의屬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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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에 해당병리를 설명하였다 �.

�i�l�l�. 本論 및 考察

앉存의 합醫쩔에서 發熱은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

서 外뻔發熱과 內傷發熱로 구분하고 �. 熱證이란 인체

가 ��易�%의 칩습을 받아서 ”陽麗則熱
�n

하게 된 경우와

인체의 陰被이 부족하여 ‘�陰虛則熱”하게되는 두 가

지 경우가 있다 �. 前者의 熱 �;끊을 寶熱이라 한다연 後

휴의 熱끊을 �J�;�f�f�i 熱이라 할 수 있다 �. 합熱인 경우에는
�|때원 � 目亦 �.�m�: 熱 � 煩隊 �. �I�] 없 � 흙冷欲 � 大 �{핏秘結 �

小 �f벗 �1�f�i�i�J�i�; 、
� 컨質 �*�] 綠 � 컨팝꿇 �. �)派數 或센大而數 등

熱象이 현저히 나타나고 �I힘熱인 경우에는 五心煩

熱�骨짧漸熱 �. ��因폈디乾� 좀光紅 �. �I派細數 등의 증상

이 나타난다 �. 뤘熱인 경우는 ..熱者寒之
�R

의 원칙에 따

라 消찮을 위주로 하며 �. 淸熱휩火 �. �i좁熱解毒하는 약

물을 사용한다 �. 쁨熱의 경우는 養陰을 위주로 하되

消熱을 다음으로 고려한다 �n�.
이에 대해 때象醫 �I섯에서 熱찮이 發하는 원인은 外

뻐와 인체와의 관계에 있어 반응하는 �I�E 氣가 熱證의

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�. 즉 少 �l않�A의 경우 �I�E 氣인

陽 �I�I�l�2 ι짜가 써�%에 의하여 소실되어감에 따라 發熱

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�. 少陰�A은 陰 �i�t�, 되어 가

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열상태에 해당이 되므로 �.
기본적으로는 떤똥假쫓�� 의 상태로 볼 수 있으며 �. 少

陽�A의 경우 陰淸之氣인 保命之主의 소실이 發熱의

상태를 나타내게 되므로 �. 少陽�A의 기본병라는 陽化

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혔盡에 해당이 된다 �.

그러므로 寶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�. 太陰�A의 경

우에는 寒願과 �/�I�f 操熱의 상태에서 발열의 양상이 주

로 나타나게 되므로 呼散之氣와 吸聚之氣의 상태를

조절하는 것이 發熱에 대한 치료의 원칙이 되는 것

이다 �. 따라서 保命之主에 따른 發熱의 상태를 �, 東醫

�i펑반保元에서 쟁�4論이 되는 열의 표현을 통하여 각

체질별 熱의 종류를 알아보연 다음과 같다 �.
먼저 少陰 �A에 있어서는 熱�熱氣�身熱�測熱�

惡熱 � 험熱이 있으며 �. 少陽�A어�l 있어서는 熱 � 熱

氣�往來寒熱�身熱�煩熱�寒多熱少�熱多寒少 등

이 었다�. 太陰�A에 있어서는 體熱 � 뻐�:熱 � 操熱 � 廠

多熱少 � 廠少熱多 등이 있다 �. 太陽�A은 熱證에 대한

표현이 없다 �.
이러한 했찮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

첫째 헛끊의 徵候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少陰�A

과 少陽�A에 있어 熱 � 熱氣가 있다 �.

〈표 �1�) 東醫홉世保元에서의 熟등훌

둘째 發熱의 繼急과 類型에 따른 熱의 힘性에 의

한 구분으로 少陰 �A의 身熱 � 敵熱 � 煩熱 �;환‘熱이

있게되며 �. 少 �l陽�A에 있어서는 往來寒熱�身熱이 있

�1�) 닮義�f�f�f�l�. 金敬훨 �: 四象뽑學에서의 陰 �l끓 寒熱 表짧 虛實 病理의 뺑用 �. 며象뽑짱會誌 �. �9�0�) �:�5�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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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�. 太陰�A어�l 있어서는 體熱 �.�J�U�: 熱 � 操熱이 있다 �.
셋째 熱의 多少에 따라서는 少陽 �A에 있어 寒多熱

少 � 熱多寒少가 있고 �, 太陰�A에 있어서는 廠多熱

少 � 願少熱多가 있다

�1�. 흙候률 나타내는 표현

�1 �) 熱

傷寒論에서 말하는 熱은 發뻐原因의 하나로서 주

로 熱�%를 말하게된다 �. 즉 熱뻐가 入훌훌함으로인해

서 �. 뼈 �4강 둥의 증상이 있거나 �. 陽明뭘家寶證 등이 생

기며 �, 熱�%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�. 熱로 化하게 된

다 �.

少 �l쏠�A에 있어 熱의 표현을 살펴보면 ‘張件섣이

말한 太陽傷風젊에 熱이 나고 �. 惡꽃이 있다고 한 것

은 少陰 �A의 뽑에 熱을 받아 밖에 熱이 나는 차狀이

니 �2�) ’라고 하였으며 �, ‘만약 外熱이 짧冷을 에워싸고

있으면 �, 內에 ￥윷氣가거듭 맺혀서 �3�) ’라고 하는 표현

에서처럼 �%氣 개념으로서의 熱을 나타낸다 �. 그리고
‘太陽病에땀이 나는 것은 熱氣가 寒氣를 몰아내는

땀이다�4�)�' 라고 하는 것에서는 �i�f 氣로서의 熱을 표현

하였다 �.
少 ��셨�A에 있어서는 ‘少陽�A의 ’뽑局의 陰氣가 熱 �%

에 빠지는 바가 되고 �, 빠局의 陰氣는 熱�%에 막히는

바가 되어 �5�) ’와 .少陽 �A은 원래 더운 기운이 많기 때

문에 배가 아픈 것도 역시 차서 아픈 것이 아니라

더워서 아픈 것이다 �-�6�)
’

또한 .少陽�A 病은 火와 熱이

그 證이 되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빨라서 �7�)�' 와 .少陽

�A이 몹에 熱을 받게되면 �. 便秘가 생긴다 �8�) ’에서처

럼 少陽 �A에 있어서는 發病 原因에 있어 寒과 더불

어 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�. 그리고 少陰�A

에서처럼 熱에 관한 표현이 직접 正혔를 의미하는

표현은 없었다 �. 이는 少陽 �A은 본래 牌大뽑小하여

몹陽의 熱氣는 왕성하고 �, 大陽의 寒氣가 부족하게

된다 �. 그러므로 항상 熱이 지나치고 寒이 부족하게

되어 병이 오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�. 대신 淸

陽 �, 훌陽으로 正氣로서의 熱‘을표현하였는데 이는

少陽�A의 과다한 熱를 밝히는 힘이라는 표현이다 �.
太陰�A에 있어서 熱은 크게 두 가지로 나윈다 �. 첫

째 띔 �l찮이 행 �%를 받게되어 생기는 熱 �,끊이다 �. �I傷좁

과 옆病의 병증에 있어 素病寒者는 寒 �,끊으로 나타나

며 �, 素病熱휴는 熱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하

여 素病熱者의 경우는 훌病으로 간주되어 훌病藥으

로 치료하고 �. 素病寒者는 表짧藥으로 치료가 된다 �.

둘째 太陰 �A의 때色이 좁白者 -는 操證이 없고 �, �I폐色

이 黃 �i�J�f�; 黑者는 행�證이있게 되는데 �, 행證이 있게되

는 뼈色옮�* 累者의 �k항했냥쯤이 훌病에서의 太陰 �A의

熱이다 �.

�2�) �6�-�5�. 論더 �l없 �{매景所論 太陽陽風 發熱표寒者 ���n 少陰 �A 뽑受熱表熱病也
�3�) �6�-�1�1 若 外熱包裡冷而 끊氣重結於內 或 將有養虎遺‘맨‘之뺑則
�4�) �8�-�2�. 太陽病 �i�f 出 熱氣 ���;�'�M 용氣之 �i�f 出 �t�I�1 陽明病 �i�f 出 寒氣犯熱氣之‘�i�f 出也
�5�) �9�-�8�. 少陽 �A뽑局陰氣월熱쩌所隔 而뼈�l局陰氣찜熱 �� ‘所훨不能下降 連接 �;於협局而 應聚짧問 �8정固며샘�之病也 此펌

�|
원者-外뤘包훌熱而俠용 �l�:�:�.�i 뾰也 �3홍熱往來者 �R‘�V局陰氣欲降未降而或降 故寒熱或往或來也 �.

�6�) �9�-�3�1�. 古醫有듭 �W�i無冷痛 �R훌無熱痛 此듬非 �t�I�1�f�i�i�J 謂然耶 �? 少陰 �A�i�t 來 �f융勝則其 ���J�j 痛 亦엄非熱痛而 ���n�( 令痛也 少陽 �A
元來熱勝 �Q�I�J 其服痛亦自非冷痛而 ���n 熱痛也

�7�) �9�-�4�5 少陽 �A病以火熱쩍옆故變뼈�j흩速
�R�) �1�0�-�9 少 �|없 �A몸풍혈 �H�I�I�* 使썼 �t�t�J�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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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) 熱證

熱設은 �n지證의 하나로서 질병의 한 개념이다 �. 傷
寒論에서 나타나는 혔찮은 寒 �%가 內部로 들어가서

열화 �(쐐 �t�) 하는 챈狀이다 �.

�3�) 熱氣

傷훨論에서 熱氣란 찢�M�B의 강한 氣勢를 나타내는

것이다 �.
少陰�A에 있어 .太陽病에 있어 땅이 나는 것은 熱

氣가 寒 �%를 물리치는 땀이고 �. 陽明病에서 땀이 나

는 것은 寒�%가 熱氣를 침범하는 땀이다 �.�9�)�' 에서 少

陰 �A에 있어 熱氣는 傷寒論이 熱 �%의 개념인 것과는

다르게 少陰 �A의 保命之主의 표현이다 �. 이외에도 少

陰�A의 �� 命之主의 표현으로 溫氣가 있는데 李濟馬

는 太陽納과 陽 �l꺼病의 病程을 熱氣와 寒氣의 투쟁으

로 표현하고 �. 太陰찮과 少陰짧의 �}허원은 �1멈氣와 冷

�;서의 투쟁과정으로 표현하였다 �. 그러므로 熱찌 �. �1샘

�J�K�\�. 陽싫는 少陰�A의 �/�r�;�l�A�V�K�n�� 之솟.로서표현이 되며 �. 행
싸 �, 冷쩨 �. 陰 �;μ는 �!�f�f�i 氣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�.

少陽人에 있어서는 뭔受熱훌熱病빼에서 朱 �)�1�1�1 의 引

�J�1�j 文 �r�f�t 에서 .대개熱氣가 심하면 장차 願證이 일어

나는데 �. 만약 약간 廠冷하고 도리어 熱이 나는 것은

熱이 심하기 때문이다 �1�0�) ’에서 熱願의 원인은 少陽

人이 임에 熱쳐가 왕성한 것이 더욱 심화되어 생기

는 것으로 熱쩌란 �%氣의 강한 �� 努라 하였다 �. 이러

한 췄�!차가 심해지연 나타나는 자狀으로는 欣水 �, 장

�f�b�) 극�f�i�t 博 �!�-�C�. �1�J�l�t 양 �4시깜 �I�l�l�t 太 �{핏秘、 �. 小 �f벚亦 등의 증상

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

太陰 �A과 太陽�A에 있어서 熱氣의 引用文은 없다 �.

�2�. 發뼈의 �$훌性에 따라

�1�) 身熱

�{§寒論에서 身熱이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

발생된다 �. 첫째 陽明病의 外證의 하나로서 陽明熱이

盛하여 나타나는 경우 �. 둘째 陽寒에 吳下하여 �%熱

이 內附하게 되면 �. 뼈腦에 �J�i�B 熱이 뽕짧되게 되어 身

熱이 있게되며 �. 셋째 三陽이 合病이 되어 身熱이 생

기는 것 등이 있다 �.
少陰人에 있어 身熱은 .뽑陽困熱大陽伯寒’처럼下

흙에 熱�%가 있게되면 �. 表證의 증상으로서 身熱煩뼈

가 있게 되며 �1�1�) 띔家質과 牌約證의 증상에서.황狂

짧은 모두 身熱이 있고�. 땀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�.
亡陽짧은 모두 身熱이 있고 땀이 저절로 많이 흘러

나오는 것이다 �1�2�)�'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陽
�|
꺼

外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�.
少陽�A어�l 있어서 身熱은 少 �l陽�A의 亡陰끊에 나타

나는 �I�l�E 狀으로 身찢�W�J�i 痛뺀짧와 身寒�1�M험 �l�!�!�t�� 가 있는

데 �. 身熱頭痛빠짧컴�가 한 두 차례 뺀짧가 있게되면

�t 陰證이 온다고 하였다 �. 朱 �J�I�1�1 의 陽願 引깨文에서

.陽股°
�1 란 처음 病을 얻을 때 반드시 몸에 熱이 나

고 �, 머리가 아프며 �. 겉으로는 陽證이 있다가 �. �4�-�5 일

에 이르러서야 熱이 나는 것은 熱이 심한 때문

이다 �1�3�) ’라고 하였는데 朱 �J�I�b�: 의 陽願젊 치료에 있어

�9�) �8�-�2�. 太陽病규出熱氣 �£�l�J 했월之 �i�f 出也 陽明病 �i�f 出寒氣犯熱월之 �i�f 出也
�1�0�) �1�0�-�7 朱 �f�l�t�n 陽廠홈-初 �4멈홉必身熱펴痛外有陽펌至四五日方發廠 陽至半日왜앙熱 蓋熱氣深方能發厭

�1�1�) �6�-�1�1 少 �|쏠 �A빼局陽氣펀�J했 �$所拖 �f�!�n 而업局陽氣�� 쩨所훤不能直升連接於뼈 �!局 뽕縮勝麻之펌 �i�B �.�.�. 太陽病表펌因
在者�;�-���?�"�" 뼈腦而펀썼之띔問有之太 �l끓病外펌除훈�- 身熱煩腦而평뤘之 �.���o�f�t 홉購之也 �.�.�. 太陽病�%옆未懶 �I�J陽氣其力짧�-
有뽕�1�f�n�1 햄 �g振혔而與 ���$ 相爭於表也若外옆盡除 �Q�I�]�I 陽氣其力不能振寒而逢�� 짧困縮�� 之勢也 �.�.

�1�2�) �6�-�3�5�. 종 뽕狂옆 都是쳐熱自규不出也 ι陽펌휴�6是身熱自 �i�f 出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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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四훌�A의 �� 꿇에 對한 考쫓 �-

李濟.띤는便秘、가있게되연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

다 �. 이는 少陽�A 牌꽂寒表寒病에서 �t 陰證과 朱뾰의

陽願證이 모두 便秘의 有無에 치료를 치중한 점으로

보아 身熱은 少陽�A에 있어서 便秘의 증상과 더불어

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다 �.
太陰�A과 太陽�A에서는 身熱과 관계된 표현은 없

다 �.

�2�) 湖熱

懶熱이란 陽明聊 實짧에서 폈-熱이內結함으로써

뼈』熱이있게되는 경우와 水熱結뼈하여 �. 행�8熱이 陽明

에 영횡�t을 미치게되어 日
�|
벼�i에 약간 懶�1이 있는 것

그리고 少陽과 陽 �U�]�j 이 �|해써하였는데 少陽이 不和하

고 않熱이 內結하여 나타나는 漸熱이 있다 �.

少陰�A에 있어서는 ‘빠써�l윗도 大黃大承氣楊을 써

서 少 �l양�A의 太陽病이 陽明病으로 전속된 �i 처1�을 치

료하는 것이다 띔中이 �t양煩 �1쫓하여 大 �{핏을 �5�-�6

일 보지 못하고 매일 해질 무렵이연 懶熱을 발하며
�. 少 �j�!�J�;�A 의 太陽病이 陽 �I�I�}�] 病으로 전속하여 太便을

�5�-�6 일 보지 못하고 해질 무렵이연 뺑�8熟。 �l 나는 경우

에는 쓸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… �1�4�) ’

또

한 ‘임家첩써에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땅이 나지 않

고 양、뽕써도 없다 다만 熱이 심하다가 거의 죽게

되연 끈끈하게 땀이 약간 나고 熱이 漸水처럼 올랐

다 내렸다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되는 것은 寒 �%를

表로 떨쳐 버리는 험이 아주 고갈되었기 때문에 나

타나는 것이므로 뿜氣가 아주 말라버린 효候인 것이

다 �.�1�5�)�' 라고 하였다 �. 이는 傷寒 �,해에서 보면 陽明빠

�1훈證에 뼈�A熱이 內結하여 人便이 나오지 않으면 나타

나는 懶熱의 상태로 少陰 �A의 保命之主인 陽股之熱

氣가 고갈이 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

다 �.
少陽�A과 太陰�A에 있어서는 漸熱의 상태를 볼 수

는없었다 �.

�3�) 煩熱

�f�g�� 높論에서 �m熱이란 짧熱이 있으면서 뻐 �r�p 이 답

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�.�W 熱이 內따�j되어 火가

뼈中에 훌練되면 뼈熱하는 것과 �. ���m 氣가 太陽에 �g풍
�%홈되어 陽熱이 �J�t�� 홍함으로써 �k뒀熱하는 것이 있다

그러므로 煩熱이란 心煩하연서 몸에 熱이 있는 상태

이다 �.
少陰�A의 煩熱은

‘

�t 陽이라는 것은 陽이 위로 올

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亡陽이

라 하고 �.�.�. 陰이 않하여 위에서 陽과 다투연 陽이

陰에게 억눌리게 되어 뼈腦에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

로 大�1傷에 빠져 밖으로 뼈빠에 도망하니 등의 곁에

煩熱하연서 땀이 난다 �. 煩熱하면서 땀이 나는 것은

�1�3�) �1�0�-�7�. 朱血뎌 陽做휘-初↑힘홉必身熱頭痛外有陽끓꽃四五日方發廠 廠至半日 웹身 熱흉등熱氣深方能發廠若澈 �}됐

회
�]
發熱훤-熱훌훌故也其 �H�l�i 雖�1�*按之 �?암훌���j�] 훌훌熱 �.�.�. 大便秘�l 、便�*外證多춤뼈用白虎앓��1�4�) �6�-�2�0�. 論더 奏 �i횟時 醫方 �j윤法 大便秘、操者�- 有‘人않治 �1�1 無巴豆治 �$�; 故 폈 �{매景 亦用太윗大承氣楊 �m少 �l쏠 �A 太

�|써病輕�l꿇陽明病 其 �A �I�m��싸微 �i�f 出 띔中‘隊煩實 不太便 五六 �H 꽃十餘日 日에�i�n所發熱 不폰寒 狂言 如見鬼狀之

時而 用之 �R�I�J �j�j�i較�� �.�.�. 흙 此方 治少陰 �A 太陽病輕屬陽明 不太便표六日 日메�i所發熱者� 可用而 其他 �f�i�l�J 不可用也
�{매월� 知此方 有可用 不可用之時候 故 亦能 �D�B픔 少 �l켠 �A 太 ���j 陽明病얹候也 � 待其不人便표六日 日메�i發뼈熱
狂닐時 �I�t 쁨 �:�;�W���i�l�i 끊 �.�.�. 必待 �|혀明病 �E�J 미 �n發뼈熟 狂듬時 用承氣 �Y까 �{셋 �A 半生半死 �1�!�1 ‘

�1�5�) �6�-�3�8�. 업 �* 펀病 其始씌 규不出 不핀왔 但깜熱而 其病重危 �f�i�l�J �i따然 微규出 �i뼈熱 �1�:�1�1�1 따 �r�.�� �r�&�i�f 出 얘얘熟者�表했

振發之力 永獨故也 법
�j
옵之候也 뻐�!휩病 其始뭘 규自出 不필왔而 其病重危則 擬빡多而 깅���� 也 發칼�A규多而

���1�f�-�-�j�!�.�.
�;쟁홍�I�>�.�. �t출 �c�.�!�.�i�:�7 헐 �P 웅채���t�I�J 뼈훌β �:�7�{�, 후 �t�I�J�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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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사상의학회지 제 �1�0 권 제 �2호 �1�9�9�8 �-

�� 이 짧한 것이 아니고 �. 이것은 이른바 안은 얼음

같고 �. 밖은 숨불 같다는 것이니 �� 이 장차 없어지려

는 증세이다 �1�6�) ’라고 하여 �t 陽證 陰盛格陽의 상태

에서 少 �l원 �A의 �� 설 �|
않之월.가 사라지기 직전의 상태로

묘사하였다 �. 이러한 陰않格陽은 少陰�A만이 있게되

는 특징적인 증상에 해당이 된다 �. 陰이 짧하여 내몰

린 �I�t�-�� 이 外 �Q펀함으로써 �. �i�J�l 熱 � 빼 �i�J�f�;�. 不풍寒 등의 병

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煩熱 �. �!碼과 같이

外끼衣짧만을 보고 �. 熱펴으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�, 그

실상은 陰갔이 內�E원 �1�5�]�-�< 져 �� 氣가 내몰려 출현하는 현

寒假熱의 �1패態인 것이다 �.
少陽�A과 太陰�A의 煩熱은 없다 �.

�4�) 惡熱

앞熱은 熱쩌를 싫어하고 冷氣를 싫어하지 않는 自

쩔 ���i�i 狀으로 陽
�|
깨써의 주요 증상이다 �. 陽깨에 �$ 氣가

침입하연 꿇熱이 더욱 심해지게 되므로 괜熱하게 된

다 �. 또한 ..陽까해中에서 陽
�|
꺼써이 후끊인 경우에

발생하게 된다 �.
少 �|원�A에 있어서는 .陽明해에 惡寒은 없고 오히려

많熱하며 땀이 몹시 많이 흘러나오는 것은 亡陽짧

中효인 것이고 �.�.�.�1�7�) ’

또한 .뭔家옆病이처음 시작 할

때에 땀이 나지 않고 惡꿨도 없으며 단지 짚熱만 있

다가 危힌한 상태에 이르면 끈끈하게 땀이 약간 나

고 폐熱이 있게 된다 �1�8�) ’라고 하여 �L�� 짧의 中끊과

띔家뤘의 중간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임을 알 수 있

다 �.

�5�) 往來寒熱

少少陽病의 主효狀으로 �%氣가 少陽經에 있게되면

半表半훌의 위치에 있게 되어 正氣와 �%氣의 분쟁이

있게 되는데 �%氣가 우세하연 §용寒하고�. 正氣가 우

세하면 發熱하게 되므로 값來웠熱이 있게 된다 �.

많存짧쩔에서는 往來寒熱의 증상이 모든 사람에게

서 나타나는 少陽經病의 증상으로 보았으나 �, 李濟핑

에 있어 往來寒熱은 少陽�A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보

았다少陽 �A의 뽑局의 陰氣가 熱 �%에 빠지는 바가

되고 牌局의 陰氣가 熱 �%에 막히는 바가 되어 아래

로 내려가서 �I
뽑局에 피�i按하지 못하게 되어 둥골 사

이에 엉기어 모여 아교와 같이 굳어지면 갇혀서 막

히는 병이다 �.�.�. 寒熱柱來하는 것은 �n싸同의 陰짜가

내려가려 하나 내려가지 못하다가 더러 내려가는 까

닭에 똥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
�'�"

�1�9�1�" 라고 하

여 少���A 의 �{껴風파에 나타난다 �. 그러므로 少陽�A의

傷風끊 �H�:來寒熱의 증상은 少陽 �A의 빠 �I펴陰氣와 �l
뽑

�I뢰의 �l앓氣가 서로 升降되지 않는 관계로 나타나는

증상이다 �. 이러한 升降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少

陽�A에 있어 �%氣는 熱化하는 특정을 갖게된다 �.�$

氣가 熱化하여 뼈隔部�{�S�/�: 에 혈熱이 되어 있는 상태에

對하여 少陽 �A의 保命之솟인 除 �t�.�!�t�z�� 가 �$�%�� 를 물

�1�6�) �9�-�3�2�. ι �l써名�- 陽不 �J�:�. 升而反원下降 �H�I�] 亡陽也 ι陰-者�- 陰不下降而反 �1�0�-�'�:�. 升 �H�I�] 亡陰也 陰盛格 �{楊於上則 �I�W�;���I 쏠�1�!�n 不

펴 �u�:�. 升 �1�1�:
、 �R에隔 下 �P감人陽而外過牌 �1�J�J�'�t 故背表 煩熱而규出也 煩熟而�f�f 出者 非陽盛也 此所謂內 �7�1�<外�m�l 뻐將ι之 ����

也 �.

�1�7�) �6�-�3�5�. ...陽明病 不깜쨌 反앞熱 �f�f 自出킹���. 亡陽之中펌也 �.�.�.
�1�8�) �6�-�3�8�. 몹 �* 한病 其始烏 �f�f 不出 不핑왔 �{딘펄�A而 其病重危 �P�'�I�] �r�� 然 뼈 �f�f 出 �j뼈熱也 �I따싹 微규出 뼈熱名�- 表뤘

�t�I�R 發之力 永�?홉故也 띔
�j홉之候也 �.�.�.

�1�9�) �9�-�8 값깨윗所詢少陽病 �U폼 �n因乾뼈뼈 �i휩或往來왔熱之옆 ���n 少 �|앓 �A협局陰氣 �� 熱 �� 所 ���� 而牌局陰氣�� 熱�%所 �*不能下降 낼授 �J�f�:�' 몹局而應聚찜間 �R쌀固因깜之病也 �.�.�. 왔훗�!�M�1 來훤� 뼈 �!局 �l쏠氣 값降未降而或峰 故했熱或往或來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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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四象�A의 빵짧에 對한 考聚 �-

리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發熱類型에 해당이 되는

것이다 �. 이러한 往來寒熱의 發熱이 해소되지 않게

되면 �n뼈 �8펴部位에 熱이 있게되는 結뼈證과 亡陰證으

로의 발전을 하게되는 것이다 �. 이는 傷寒論에서 半

表半뚫의 위치에 있어서 陽氣의 彈弱에 따라 惡寒과

發熱의 결정이 나타난다는 것과는 다른 병리과정으

로 �. 少陽�A의 牌局과 ’뽑局의 陰淸之氣의 램弱에 따

라 惡、寒과 發熱을 결정된다는 것이 다르다 �.

�6�) 體熱 �(밤熱 �)

熱이 심하게 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함

�,젊의 단계에서 있게 되는 高熱을 말한다 �. 일반적으
로는 옆病의 쳐分에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

熱型이다 �.
體熱은 太陰�A의 옆痛에 나타나는 熱 증상으로

‘위의증세에 惡寒이 나고 몹시 熱이 나며 太使이 굳

은 때는 털角大黃陽 흉根承氣陽을 쓰고 �.�.�. 熱이 있

고 배가 가득하며 뺀웹를 하는데 �. 熱이 盛하면 짧證

이니 짧根解 �}�j�J�U�� 을 쓰고 �.�.�. �2�0�) ’이라 하여 太陰 �A의

府受熱뚫췄꽤 �.�p 溫해으로 인해 熱이 盛할 때의 熱

맺을 나타낸다 �.

�7�) 操熱

않火라고도 하는 것으로 操氣를 받게 되연 律被이

抱傷됨으로 化熱 化火하게 되어 나타나는 熱型이다 �.
太陰�A의 혔찮中에서 表病證에 수반되는 熱證의

대표가 寒廠로 인한 熱證이라고 한다면 �. 操熱은 太

陰�A의 府受熱훌했病에서 나타나는 훌熱證이다 .太
陰�A의 얼굴빛이 좁白한 者는 操證이 없는 경우가

많고 �, 얼굴빛이 黃 �i�J�f�; 黑者-는 操證이 있는 경우가 많

으니 모두 맘熱뼈操하기 때문이다 �.�2�1 �)�' 라고 하여 �. �� 윷

熱이 잘 생길 수 있는 太陰 �A을 다시 구분하고 �. 操
熱의 원인은.사치와향락으로 愈火가 외치 �(外짧 �) 하여

府熱이 大盛하고 뼈操가 太結한 까닭이다 �2�2�)�' 라고 하

였다 �. 또한 操혔뼈 환자의 例로는 ‘일찍이太陰�A 媒

熱證에 癡월病을 치료한 적이 있다 왼쪽 가운데 손

가락부터 검게 타고 힘이 없더니 �.�2 년이 채 못 되어

한 손가락에 있던 검은 피가 �.�.�.�2�3�) ’이 病은 少陽�A

消 �a없어이 아니라 太陰 �A 操熱펴이다 �I뽑氣�A을 사용

하지 말고 熱多寒少陽에 훨本과 大黃을 �J�J�n 하여 쓴

다 �2�4�) ’라고 하여 �t 훌혔앓登이 발생되는 平素 뾰狀과 太

陰 �A의 �R흉쳐할�t혀 消獨病을 媒熱의 �t�i 狀으로 보았다 �.
그리고 치료는 ’그마음을 삼가 공경하며 불같은 욕

심을 깨끗이 씻고 착한 마음으로 안정하기를 �1�0�0 일

이연 그 병이 낫지 않을 이치가 없고 �2�0�0 일을 안정

하여 치료하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되지 않을 이치

가 없는 것이다 �.�2�5�) ’라고 하여 太陰 �A의 性↑좁아 媒熱

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�.
이상의 太陰 �A 操혔淚은 李濟馬가 太陰人의 病證

으로 제시한 독특한 빼理觀에 해당이 된다 �. 즉 太陰

�A의 ￠윷熱證이란 太陰 �A은 본래 �9주大 �I�I힘小하여 �)�}�f 熱

이 盛하고 뼈가 結하기 쉬운데 �. 그 중에서도 얼굴빛

�2�0�) �1�3�-�1�2 論더 써謂옆 增쨌싼熟 행海者 當用딛角太퍼�n셨 칩服承氣짜 �.�.�. 體熱股 �j뼈 �E�l�t�l�J 者�熱勝 �t�n 훌원也 當用짜

�f�a 解메 �L�� 캉 �.�.�.
�2�1�) �1�3�-�1�8�. 論 �R 太陰 �A 때色淸 �a�:�1�!�;�' 多無操옆 때色월�W�F뭔者 多有操않 꿇府熱뼈操而然也

�2�2�) �1�3�-�2�5 꿇 �t縮原委 �{쫓찢無厭 愁火外動 府熱大盛 뼈操太 �f�t�. 之故也 �.�.�.
�2�3�) �1�3�-�1�9 홉治 太陰 �A 操熱펌 手指뚫뭘빼훨病 �g 左手中指 흙‘�;멘無力 二 �i�f 內 一指 累血 ���i�. 짧뀔掌ι、 而掌背浮 �8훌

以 �}�] 斷指종 �.�.�.
�2�4�) �1�3�-�2�3�. 論더 此病 非少陽 �A폐鴻也 郞太陰�A 願熱也 �t않 不當用뽑氣�J�L 當用熱 多寒少楊 加훌本 大품 �.
�2�5�) �1�3�-�2�5�. ...凡無論 홍病 �A 옆敬其 �L、 鴻條愁火 安靜뽑μ 一百日 ���n 其病無不兪 二 百 日 �M 其病無不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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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사상의학회지 제 �1�0 권 제 �2호 �1�9�9�8 �-

이 누렇거나 빨강거나 또는 검은 太陰 �A에게 발병되

기 쉬운 �,젊狀인 것이다 �. 이와 같은 사랍을 素病이라

하고 이러한 素病을 갖은 사랑들 중에서 사치와 향

락 �. 성욕을 삼갈 줄 모르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

하연 �,�M 熱이 쉽게 盛하여져 太陰 �A의 弱한 짧服인

�)�j힘에서 �)�j뻐않證狀이 쉽게 발생되는 것이다 �. 이러한
빠폈熱 증상으로 太陰�A의 據행病과 消꿇證을 例로

들었다 太陰 �A의 府폈熱病은 뚫熱혀이므로 熱多寒

少楊을 사용하며 �, 그 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서 ‘滾-繼
愈火

�.
‘양淑心身.하며 .調養빼細’과 ‘械修樂禁嘴愈’하

도록 하였다 �.

�3�. 흙의 多少에 따라

�1�) 寒多熱少 �(廠多熱少 �)

悲多熱少는 廠 �X�J�I 냄問이 發熱시간 보다 많은 것을

말한다 �. 이는 ���.易이 강하고 陰이 뺨하연 �!�f�f�J�)�i�\ 를 제압

할 수 없게되어 꽃多熱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�.
少 ��易�A에 있어 寒多熱少의 증상은 治驗例에서 볼

수가 있다 �. 추濟 �,떠도 말하였듯이 이는 表寒病으로

채이 들게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다 �2�6�) �.
太陰�A에 있어서는 太 �|윷�A 寒-願펌에서볼 수 있는

것으로 .傷寒�4�-�5�B 에 廠證이 있는데 廠이 심한 것

은 熱도 심하고 願이 미약한 것은 熱도 미약하다 �.
傷흉病에 廠�4 일에 發熱은 �3일하고 다시 願�5일하는

것은 願多熱少로써 병이 진행되는 것이다 �2�7�) ’라고

하였다 �. 또한 ‘이꽤자에서 寒�@찢하는 �1펴 �j�j�E 이 여 러 날

계속되는 것은 그 병이 힌 �f�t�t�. 이 되려는 증세이고 �. 寒

���'�6�� 는 증세가 옵시 맹렬한 것은 重앞이 될 병세가

아니다 �.�2�8�)�' 라고 하였고 이러한 원인으로는 .勞心뚫변�!

하여 띔�I�f�f�t 이 虛짧해져서 寒 �%를 이기지 못하고 外表

에 칭법을 받아 서로 싸우눈 형세인데 �, 客이 강하고

主가 약한 것이다 �.�2�9�) ’라고 하였다 �. 즉 太陰 �A의 寒廠

證은 願과 熱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鷹은 寒

氣가 騎한 상태이며 �. 熱은 陽氣가 회복이 되어 가는

상태의 표현이 된다 �. 따라서 廠이 그치고 땀이 나면

이것은 陽氣가 회복되고 陰�%가 물러가는 상태가

되며 �. 熱이 그치고 廠이 생기연 �. 이는 陽氣가 不振하

여 陰�%가 다시 離�}는 상태인 것이다 �. 이와 같이

正氣와 �%氣가 장기간 투쟁을 벌이며 �. 결론이 나지

않을 때 戰과 熱이 지속되는 시간 관계를 통하여 �,

鷹한 시간이 熱한 시간 보다 길게 반복이 되면 병이

진행이 되는 것이고�.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병이 물러

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�. 그러므로 太陰�A의 뽕多

熱少之햄은 꿨願의 기간이 길고 發熱기간이 짧은 상

태에 해당이 되므로 太陰 �A 됐廠證의 �!�f�C�1 젊에 해당

되는 것이다 �.

�2�) 熱多寒少 �(熱多際少 �)

熱多흉少는 發熱이 약간 심하고 惡짧이 약간 가벼

운 증상을 말한다 �. 太陽病이 오래되어 �%熱、이 향짧

되면 正氣가 �%氣를 몰아내기 때문에 發熱惡寒하고

熱多寒少하게 되는 것이다 �.

少陽�A의 熱多寒少之病은 ��젖願을 들 수가 있다 �.
陽願은 朱孤�3�0�) 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�P셨廠이란 발

병 후 身熱 � 뼈체 등의 �l陽證이 있다가 �4�-�5 일이 지나

�2�6�) �9�-�4�1�. 少 �l앓 �A�-�A�� 양�f�g 왔寒多熱少之病 然 �.�.�. 상�!必此病 �A 光自表寒病 �4멈홉後 有大便秘朋而發此짧옷
�2�7�) �1�2�-�3�. 傷썼四표 �B 而 做者�- 必發熱 狀深종�熱까、深빼微者 熱亦微 �{용寒牌四日 熱反三日 復廠五日 廠多熱少

其病 �S�;�J�t �f�g�, 용發熱四日 �l�� 反三日 냈少熱多 其病當自兪
�2�8�) �1�2�-�7�. �.�.�. �J�l�:�b�i 감했做之勞 多日�:者� 病重之勞也 했做之勢提埈者 非病펄之勞也 �.
�2�9�) �1�2�-�5�. �.�.�.

�J�I�:�� 原쫓 勞心魚思之餘 뽑�1�1�>�"�1�I�j�(�, 흉弱 而表局虛쨌不勝寒 而外被줬�$所 �I회 �L�J�:�: 삐相爭之形勢 유勝主弱 �.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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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四象�A의 았짧메 對한 考흉 �-

서 願 �j�j�f�: 이 있게 되고 �. 願뾰이 생긴지 반나절만에 또

몸에서 熱이 나는데 이는 훌熱이 있기 때문이다 �. 이
와 같이 熱氣가 심하여 일어나는 願훤이 바로 陽廠

이며 �. 그 본질은 짧熱에 해당된다 �. 그러므로 陽願은

少陽�A의 맘熱이 더욱 심하여져 생기는 병증에 해

당이 되므로 少陽 �A의 웹쫓熱훌熱病의 범주에 속하

는 것이다 또한 李濟馬는 少陽 �A 熱多寒少의 治驗

例에서 �. 發狂 �w�r�r 語와 더불어 나타나는 風의 전조증으

로 보았다�3�J�) 그러므로 少陽�A의 寒多熱少에 비하여

熱多寒少는 더 �i�l�l 한 증상으로 보았다 �.
太陰�A에 있어서는 .傷寒病에 發熱 �4일하고 願 �3

일하는 것은 廠少熱多로서 그 병은 스스로 낫는

다�3�2�) ’라고 히여 發熱이 많으연 �I�T 出이 있게되므로

해짧이 �H�i밸되는 것으로 보았다 �. 이는 太陰�A의 ��섰

짜가 陰 �%를 물리치는 상태에 해당이 되므로 太陰�A

의 양多熱少에 비하여 輕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�.

�N�. 결 로
‘�-

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각 체질별 熱狂에 관

한 내용을 �i�t 約하여 보연 다음과 같다 �.
�1�. 少않�A에 있어서 熱이란 �%氣와 �:�i�F�. 氣의 개념이

함께 사용된다 �. 少陰�A에 있어 熱氣란 �O�l�E 氣인

陽 �1�m之氣의 파�a弱을 나타낸다 �. 李濟馬가 표현한

發熱쨌型에 따른 구분을 보면 �. 少陰�A의 身熱

은 혈 �H�,잖과 �C���i 끊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았

으며 �, 뭔家합과 牌約찮처럼 少 �|앓�A의 使秘 �� 狀
이 지속되게 되면 폐熱의 상태가 나타나게되는

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亡�|陽流의 陰盛格陽젊의

상태에 이르게 되면 圓寒假熱의 상태인 煩熱자

이 나타나게 된다 �.
�2�. 少陽�A에 있어 熱이란 주로 발병원인으로 사용

되었으며 �. 保命之主의 표현은 淸陰과 -헐陰으로

나타내었다 또한 少陰 �A의 熱氣가 正氣의 한�S

弱을 나타낸다면 少陽�A의 熱氣란 뻐氣의 랬한

정도를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�. 少陽�A의 發熱

類型에 따른 구분을 보면 �. 少陰�A의 身熱이 便

秘 �� 狀과 함께 나타나는 發熱 類型으로 보았듯

이 少陽�A에 있어서도 亡陰證과 陽廠證의 �j�i�E 狀

中 便秘、가있게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發熱類

�:�/�f�I�J�.�=�t�:�. 으로 보았다 �. 또한 漸熱의 상태가 소음인의

특징적인 發熱쨌�'�E센이라면 少 ���t�)�A 의 특정적인

發熱類껏 �!은 往來뽕熱。�l 있다 �.�i�l�: 來寒熱은 少��易

�A의 保命之主인 消陰과 情陽의 �g펴弱에 따라서

惡寒과 發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�.
�3�. 太陰�A에 있어서 熱이란 病因으로서 직접적인

熱 �%의 표현은 없이 옆病과 陽뚫으로 표현되

었다 太陰 �A의 주요 發熱類型은 體熱 � 빠熱 �

操熱의 표현이 있는데 그 中 體熱과 빠熱은

太陰 �A의 �)�j�f ’뭇熱훌熱病 中에서 溫病이 들게

되어 발생되는 칩�j熱을 體熱과 빠熱로 표현하

였다 �. 또한 太陰�A의 폈熱은 太陰 �A�0�1 사치와

향락 등으로 발생되는 싼情에 의한 熱證을 폈

熱로 나타내었다

�4�. 太陽�A은 發熱이 있는 경우 오히려 건강한 상

태로 보았기 때문에 發熱상태를 볼 수는 없었

다 �.
�5 少陰�A에 있어 太陽病 發熱惡뽕의 상태와 少 ��젖

�A 傷風값의 �f�b�l���)�J�; 熱의 상태 �. 그리고 太除�A

�3�0�) �1�0�-�7�. 朱 �I�J�t 머 陽廠홈初↑없휩必身熱뼈痛 外有陽펌호四 �l�i�B 方發願 戰힐半日 웹身熱 홍둥熱氣�f뚱方能發戰
�3�1�) �9�-�4�2�. 少陽 �A�-�A ↑양�f�� 했 熱多왔少之病 有 �M�x服雄肉싫 仍成陽 �i융發흉�f 싼敎服 白虎場述三貼而其�A只服半

貼 救日後 염語而病重病家炳急 �I�m�J�l�n 초觀則 病 �A 外옆홉�m�e�. 有亂�l風之漸而耳했펴語 �"�"�"�u 上白홈
�.�.�.

�- �5�9 �-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제 �1�0 권 제 �2호 �1�9�9�8 �-

�a￥ �F�t�i�l�l 의 熱多寒少의 상태는 각 체질별 ‘���f�t�j�J�- 之

후가 �$ 氣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熱型

에 해당이 된다 �.
�6�. 少陰人에 있어서 外部 �m�J氣에 對하여 ���[ 않之했

의 상승이 순조롭지 못하면 熱찮이 발생하며 �.
少 ���!�0�A 에 있어서 外部 �%氣에 대항하여 陰淸之

�:�i�v�t 下降하지 못하연 熱젊이 있게 되고 �. 太陰
人에 있어서는 믿�J�I�i�C 이 虎짧하여 �����v 엠한 기운이

부족하면 表행끊의 �;양熱이 오게되고 �. 따혔�!뼈操

한 상태가 있게 되면 짧熱證이 나타나게 된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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